
 







 ※ 선진국 : 100~200년 소요 



 1만불 소득 (1995년) 

 ※ 정치권력과 경제권력(재벌) : 분리 

2만불 소득 (2010년) 
-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인 

- 강력한 리더십(故박정희대통령) + 공무원사회 



 6개 선진국 : 5~14년만에 진입성공 

 충분조건 : 개발년대 사고 완전불식 

 필요조건 : 지속적 성장 

 개방성,  창의성,  다양성 

* 미국, 영국, 독일, 프랑스, 이탈리아, 일본 



(1)  빈-부격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분배 (복지) 

(2) 대기업-중소기업 격차          경제민주화 

(3) 수도권-지방 격차                  지방분권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지방살리기) 

 ※ 수도권 분산정책 : 한계 



(1) OECD 최고의 수도권 집중국가        수도권권력 

(2) 대표적인 중앙집권국가          중앙권력 

※ 지방 : 안보인다 

  

* 인구 50%, 주택건설 65%, 예금은행 대출액 70% 





- 수도권 정비계획법(’82) : 수도권 규제 

- 산업단지, 각종 SOC 건설 

※ 지역정책 개념 : 不在 



            : 민선 지방자치시대 개막 
- 지방의 개발욕구 증대 

※ 중앙과 지방, 지방간 : 갈등 증폭 

            : 신산업(IT, BT, NT 등) 경쟁  
- 신산업 : 수도권이 최적지 
※ 수도권 집중심화 



- 전국에 100여개의 각종 R&D센터 설립 

- 세종시, 혁신도시(전국10개) 건설 

- 신산업의 지방분산 차원 

: 시도별 4개씩 



· 국가-지자체 권한 재배분 추진 

- 대도시 중심의 메트로폴 신설 

· 그랑파리(Grand Paris) 및 11개 대도시 육성 

- 헌법개정(’03년) : ‘프랑스는 지방분권국가다’ 



 5 + 2 광역경제권 : 세계적 추세 

 선도산업 지원 : 지방 신산업 육성 
- 내일의 일자리 창출 

- 장기간 소요 

 30대 선도프로젝트 추진 : 고속도로, KTX 등 





 수도권 확산 : 충청권, 강원도 
- 충청권 :  세종시 ,  국제과학벨트 

(각종  SOC건설 )  

 신산업 수도권 집중      수도권 집중심화 

- 강원도 : 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

* 연구개발인력 :  60.3%(’02) → 63.3%(’10)  

* 서비스업 종사자: 49.0%(’00) → 53.6%(’09)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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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자유와 권리신장 : 대통령 직접선거 

- 일자리가 있었다 



 신산업 : 전략산업, 선도산업, R&D센터 

 여수엑스포 등 각종 국제행사 유치 

 대형 문화·체육시설, KTX 건설 



 어느 정도의 품격을 갖춘 일자리 

- 노후불량주택 개량,  버스타기 편하게 

 고액과외 안하고도 자녀 대학진학 가능 

 살기 좋은 도시환경 

- 3D아니면 중소기업도 좋다 

- 안전한 밤거리,  응급시 종합병원 진료 

※ 청년실업 : 신산업을 원한다 



 지역 신산업 육성 : 내일을 위한 일자리 

- 땅값, 기술인력, 주거환경 등  

- 현장 R&D, 기능인력 공급 

 대기업, 외국기업 유치 : 조건이 맞아야함 

 지역 주력 (및 특화) 산업 : 고부가가치화 



 국가산업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

 선도산업지원단 : 국가산업정책에 흡수통합 

- 많은 기관이 운영난에 직면 

 난립한 각종 R&D 특화센터 : 정리 

- 지역대학과 연계방안 강구 

※  지자체 : 力量(전문인력, 재원) 不足 



 지방 명문고교 육성 : 유명대학 진학가능 

- 기업의 맞춤형 인재 양성         

 지방대학 육성 : 특성화 유도 

 전문대, 마이스터고 육성 

- 기숙형 고교 운영, 유명학원 강사 초청(예: 거창고) 

※ 인재의 지역정착 유도         

- 지역 주력 산업과 대학간 연계 강화 



 국민의 90%이상이 도시에서 삶을 영위 

 도시는 삶을 담는 그릇 

- 인근도시      서울과 직접교류  
 지방대도시(부산·대구·광주·대전) : 중심도시기능 약화 

 지방중소도시(읍 포함) : 도시기능 상실 

- 산업, 교육, SOC, 환경, 문화 등이 別個로 운영 
통합적 운영 요망 





11.7억톤 수자원 확보 

안전한 농업환경조성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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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년 빈도 홍수 방어 

수질개선과  생태복원 

 - 퇴적토 준설, 댐/홍수조절지 등 

 - 다기능 보 / 댐, 저수지 증고 등 

 - 1,281개 개선사업, 습지조성 

 - 농경지 리모델링, 용수확보 



문화·관광산업을 위한 랜드마크 : 16개보와 36경  

234개 생태공원(130㎢)과 친수공간 확보  

1,757㎞ 명품 자전거길 : 국토종주 인증 31,218명  

지역업체 참여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

달라진 낙동강의 모습 (화명지구 수변공원) 



보 붕괴, 녹조 등 4대강 괴담확산은 자제 필요 

지류지천 정비, 안전한 유지관리 등 관심 필요  

하천 친수공간은 일자리 창출 기회로 활용 





중앙정부 : 기획, 감독, 主演  
- 중앙공무원 : 지역인식에 한계 

 정치인 : 예산따오기의 실질적 主役 

지자체 : 助演 
- 집행기능, 예산 따오기 

- 인기위주 : 대형사업, 전시성사업 



지역을 가장 잘 알고, 지역에 애정이 있는 
     사람(또는 기관)이 주도 

- 區는 광역시가 통합적 관리 
기초 지자체(市·郡)가 중심 

- (예) 중앙부처의 지방특별행정기관을 道로 이관 
광역道 : 생활권도 경제권도 아님    기능개편 

- 예산배정은 가급적 市·郡 단위로 배정 

※ 지방교육청과 기능적 통합 



 지자체 입장 : 지방은 돈이 없다 
- 공무원 봉급, 복지 비용,  각종 사업의 매칭펀드 

- 돈 주면 잘 할 수 있는가? 
중앙정부 입장 : 지방은 力量(사람)이 없다 

- 호화청사,  경전철 등 예산낭비 

- 단체장 : 선거공약 이행 



중앙공무원 :  생존의 문제 

지 자 체 장 : 잘못하면 괘씸죄 

지방공무원 : 권한 줘도 골치 아프다 

시 민 단 체 :  메아리 없는 외침 

정  치  인  : 각종 국책사업 따오기 용이 





 지방재정 세입구성 (141조원, 2011년)  
- 지방세(외)수입 : 38% (57%) 

 국가예산(235조원,  2011년) 
- 세 입 : 중앙(80%), 지방(20%) 
- 세 출 : 중앙(40%), 지방(60%)  

- 지방교부세      :  24% (20%) 
- 국고보조금      :  38% (23%) 

＊ 

＊지방채와 조정교부금은 제외한 비율임/ 괄호내는 서울시 포함 



 국고보조사업(984개) 지출 : 40%(48조원) 

 경상경비 등 : 20% 

 지자체 자체사업 : 40% 

- 각종 복지사업, 부처별 지역사업  
- 국고보조(30조원) + 지방비 매칭(18조원)  

※ 지방교부세(27조원) 66%가 매칭펀드로 지출 



포괄사업명 
(주관부처) 실제 운용사례 

도시활력증진지역 
개발 (국토부) 

▪도서종합개발  ▪소도읍육성  ▪지표수보강개발  ▪살기좋은지역만들기 
▪어촌종합개발  ▪신활력지원  ▪ 농촌마을종합개발  ▪ 전원마을조성  
▪농촌생활환경정비  ▪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 ▪기계화경작로확포장  
▪소규모용수개발  ▪주거환경개선  ▪개촉지구지원  ▪산촌생태마을조성 
▪살고싶은 도시만들기(16개 사업) 

일반농산어촌  
개발 (농식품부) 

▪도서종합개발  ▪소도읍육성  ▪지표수보강개발  ▪살기좋은지역만들기 
▪어촌종합개발  ▪신활력지원  ▪ 농촌마을종합개발  ▪ 전원마을조성  
▪농촌생활환경정비  ▪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 ▪기계화경작로확포장  
▪소규모용수개발  ▪주거환경개선  ▪개촉지구지원  ▪산촌생태마을조성(15개) 

특수상황지역  
개발 (행안부) 

▪도서종합개발  ▪소도읍육성  ▪지표수보강개발  ▪살기좋은지역만들기 
▪어촌종합개발  ▪신활력지원  ▪ 농촌마을종합개발  ▪ 전원마을조성  
▪농촌생활환경정비  ▪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 ▪기계화경작로확포장  
▪소규모용수개발  ▪주거환경개선  ▪개촉지구지원  ▪산촌생태마을조성(15개) 

성장촉진지역 
개발 (국토부) ▪도서종합개발  ▪개촉지구 지원  



- 외형위주의 대규모 행사(또는 사업)지양 

 주민의 ‘삶의 질’ 개선에 우선 

- 쾌적·안전·편리한 생활공간 조성에 주력 

- 기존시설(문화,체육 등)의 활용도 제고 

- 지역 각 분야에서 필요한 인재양성 사업 
 지역역량 강화사업 

- 지역 자원을 활용한 특화 산업육성 



- 비공통사업 :  단계적 지방이관+교부세율 인상 

 중앙정부 국고보조사업(984개)  : 축소 
    확보된 재원은 교부세율 인상에 활용 

- 신규 국고보조 사업 : 최대한 억제 

- 복지 등 전국 공통사업 : 차등보조 



부동산 세수감소 및 복지비용증대 : 지방재정 보전필요 

수도권 편중 : 상생발전기금      지역간 양극화 완화 한계 

           지방소비세율 인상(현행:부가가치세의 5%) 대안Ⅰ 

            지방교부세율 인상 대안 Ⅱ 

낙후도에 따른 지역별 차등 배분 유리  



 지역계정 : 주민 삶의 질 관련 사업으로 전면개편 
-  농어촌 마을만들기, 도심재생 사업 등으로 통폐합 

-  포괄보조금 개선 : 시도별 배분 → 시군구별 배분 
 

 광특회계 현황  

市·郡에  실질적인 자율성 보장 

② 광역계정 (R&D, 인재양성사업) 
③ 제주계정 

① 지역계정 (각종 지역개발사업) 



 광역계정 :  지역간 연계협력 , 특화산업지원 위주로 재편 

- 국가 R&D성 사업은 일반회계로 이관 

- 중소기업 육성, 고용지원 사업은 광특회계로 이관 

-  다양한 분야의 연계사업 발굴 추진 



• 주민 삶의 질 개선 

• 지방역량 강화 초점 : 인력개발, 특화사업지원 

• 국고보조사업(984개) 축소 

세 출 

• 지방재정 보전 : 지방교부세율 인상 세 입 





은   퇴   자 : 베이비부머 세대 (720만명) 
자연주의자  : 도시가 싫다(3040세대) 

산업화 시대   : 이농현상 (농촌      도시) 
세계화 시대   : 귀촌현상 (도시      농촌) 



 
 
 
 
 
 
 
 
 
 
 

정부는 큰 돈들일 필요가 없다 
- 각종 정보제공, 현지적응 교육실시 

귀농인 : 과학적 신농법 확산 
- 농산물의 새로운 유통망 확충 : 도시와 네트워크 구축 

농산어촌의 창조적 지도자를 육성 
- 지역공동체(CB), 협동조합 : 풀뿌리공동체 육성 

- 적응기간(1년정도) : 임시 숙소제공 





 중앙정부 

 지자체(광역시, 市·郡) 

- 지방분권 : Road Map작성 
-  지역발전에 꼭  필요한 SOC : 적기공급 

- 지역특화발전 전략수립·추진 
- 민관 파트너십 구축 

-  인근 지자체간 연계협력 : 유도 



 현 행 : 청와대 또는 국무총리실 
※ 지역발전위원회 : 단순 대통령 자문기구 

 문제점 : 부처간 사업중복, 지자체간 갈등 

    지경부(산업), 행안부(재정세제), 기재부(지역예산)  
         통합 :  총괄조정기관 신설요망     

* [대안 1] : 기획재정부 전담부서 신설 
 * [대안 2] : 지역발전위원회 행정위원회로 전환 



산업화 시대   : 이농현상 (농촌      도시) 

자연주의자  : 도시가 싫다 

귀  촌  자 : 전업농은 소수  (기존 농민과 차별화) 

은   퇴   자 : 베이비부머 세대 (720만명) 

세계화 시대   : 귀촌현상 (도시      농촌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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